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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에게 던진 매우 추잡한 욕설   19-01-12

지난 미국 중간 선거에서 회교도로서 미국 정치사상 최초로 한원의원에 당선된 여성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극도로 추잡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녀가 던진 욕설은 한국어로나 영어로나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추잡한 욕설입니다.  제 입이 더러워질까 봐 감히 그 욕설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 여성 초선 의원은 미시간 주에서 당선된 라쉬다 틀라이브 (Rashida Tlaib)라는 하원의원입니다. 그녀가 사용한 욕설은 너무도 추잡해서 그녀와 같은 당 즉 민주당에 속한 동료의원들 조차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그런 추잡한 욕설을 한 틀라이브 의원을 징계하겠느냐는 질문을 기자들이 새로 하원의장이 된 낸시 팰로시 (Nancy Pelosi)의장에게 질문했는데 펠로시 의장은 “나는 징계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짧은 한마디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료의원들은 틀라이브 의원을 나무랐지만 그녀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쌍소리를 언급하자니 석가모니가 준 교훈이 생각납니다. 석가모니의 높은 인격, 즉 아무런 욕설이나 모독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인격을 갖춘 위인이라는 평판을 듣고 한 젊은이가 그 인품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석가모니에게 다가가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석가모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명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더 험한 모욕적인 언사를 석가모니에게 쏘아댔습니다, 그래도 석가모니는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젊은이는 석가모니의 팔을 당기면서 말했습니다. “단신은 내가 쏟아 대는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듣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석가모니는 점잖게 답했습니다, “듣기는 했지요.” 이제 그 젊은이는 또 물었습니다. “그런 욕설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석가모니는 대답했다 합니다. “내가 듣기는 했지만 그런 말을 받아드리지 않았지요. 만일 당신이 나에게 뭣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누구 것으로 남습니까?” 그 말에 젊은이는 “당연히 내 것으로 남아 있겠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말을 내가 받아드리지 않았으니 당신이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들은 다 당신 것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틀라이브 의원의 욕설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하고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은 “그녀는 그런 욕설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입혔을 뿐입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욕설이 너무도 추잡해서 그런 욕설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자신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틀라이브 의원은 하원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징계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욕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입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끝
